
Crisisonomy Vol.15 No.3, 71-81

ISSN 2466-1198 (Print)  ISSN 2466-1201 (Online)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9.15.3.71

© 2019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Crisisonom y

1)

Self-leadership, Self-determin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ac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Mi-Kyung Jeon
1#
, Jae-Woo Oh

2+

1 Department of Nursing, Munkyung University, 161, Daehak-gil, Hogye-myeon, Mungyeong-si, Gyeongsangbuk-do, Korea
2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Gwanjeodong-ro, Seo-gu, Daej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 leadership, self-determination,

interpersonal skill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191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self-leadership was 

3.45 ± .50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cy was 3.49 ± .55, interpersonal skills average was

2.86 ± 32, 3.15 ± .38, indicating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elf-leadership,

self-determin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Th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howe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21.7%. In order to help adapt to college lif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improv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because it guarantees autonomy

of self-determination of college students, increases the self-determination, and affects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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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과업 상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부모에게서 정서적 분리와 더불어 사회생활을 준비하

며, 사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 인간으로서의 성숙과 

자기가 완전히 형성되며 보다 승화된 방법으로 과업을 

이루는 시기이다(Choi, 2009). 대학생은 새로운 환경

과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자

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학문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는 대학 입시 

준비로 다양한 대인관계와 경험이 필요 함에도 입시 위

주의 학업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 시기의 교육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발달과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들을 하지 못하고 타율에 의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생

활과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로 성적이나 취업,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대학에 진

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인해 대학생들은 좌절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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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경험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이다.(Lee & Yu, 2008). 

적응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그 환경의 끊임없

는 변화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켜 환경 조건이나 

변화에 따라 생활하기 쉽게 변화해가는 대처과정으로

(Yun & Min, 2014), 대학에서의 생활양식은 청소년기

의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성인의 생활양식과 유사하

다는 점에서 대학생활의 적응은 성인기의 성공적인 적

응과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ee, et. al., 2004). 대학생활에서의 부적응은 앞

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

을 가지게 되며.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

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Lee, 2011). 그러므로 대학

생에게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효

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Song & Jang, 2010).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시절

까지 자신이 정한 또는 부모님 정해준 대학에 진학하기 

까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목

표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목표를 잃고 

혼돈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많으며, 스스로 시

간을 배분하고 활용하며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일과를 

잘 관리하는 통제된 생활에 익숙했던 이들에게는 어려

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 대학에서 가장 관심 있

게 다루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중도에 자퇴를 하거나 

다른 대학의 진학과 전공을 위하여 휴학을 하는 학생들

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

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

활환경인 대학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인관계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성인기에서 애

착,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밝

혀진 바이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의 

삶의 단계에서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

지고 대부분 사회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인간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환적인 사이클 속에서 살

아가게 되기 때문이다(Cho, 2011). 특히 성인초기에 해

당하는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부모로부터 자유로

워지는 시기이며, 정신적 자주독립, 개인적 주체성 확

립이 이루어지고 완숙한 개인으로서 성숙한 대인관계

를 형성하며 자기에게 부과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시기로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Yang, 2011). 이렇듯 대학생 시기는 진로의 결정, 배

우자 선택 등 각종 사회 적응의 기본이 되는 대인관계 

능력 함양을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알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대인관계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대

인관계에서 불안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Song & Jang, 2010). 따라서 대학에서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변화와 대인관계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에의 자유로운 수업과 자율적인 학습의 환

경 변화는 스스로 시간을 배분하고 활용하며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일과를 잘 관리하고, 자신의 일상을 자

기의 의지대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행

동은 스스로에 대한 인정으로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사람은 스스로의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결정에 

따른 자율성의 확보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기결

정성은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것은 이후에 

성인기에서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사회변화에 따른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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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성장하기 위해 조직 환경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

로 생각과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스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행동을 발견하고, 하고

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주도

적으로 이끌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며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여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다(Manz, 1986).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리더십 교육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 항공회

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

상되었으며(Neck & Manz, 1992, 1996; Stewart, et. 

al., 1996), 항공회사 직원의 조직변화에 따른 적응

(Neck, 1996) 등 조직 효율성 요인에서 유의미한 교육 

효과를 보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

구들에서 셀프리더십은 개인적인 특성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 긍정적 정서, 신뢰 등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

과 달성에 가장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대처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함에도 불

구하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

결정성, 대인관계 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학생의 대

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 변수별 평균 값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3)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

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M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

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편의 표집 하였다. 세부

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M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

의 대상자 수는 G
*

Power 3.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예측변수 4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α) .05, 검

정력(1-β) .90 일 경우에 최소 108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중간 효과크기로 탈락률 20%를 고려하

여 총 130명을 대상이었으나, 연구에 참여를 요청한 학

생까지 포함하여 총 19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셀프리더십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oughton ＆ Neck(2002)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 도

구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200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35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각 항

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목표설

정, 자기보상, 자기처벌, 자기관찰, 자기단서, 자연적 

보상,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 분

석으로 9개 영역이었다. Shin(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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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관계 능력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Buhrmester, 

et. al.(1998)가 개발하고 Kim & Kim(2001)이 번안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 매우 그렇다’로 자가보고식 측

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관계 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

갈등 다루기’로 이를 통해 개인이 대인 관계에서 적절하

게 기능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Buhrmester, et. 

al.(1998)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7 -.87, Kim & 

Kim(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2 -.91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8이었다.

3) 자기결정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 Deci & Ryan(1992)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

(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Lee 

(2007)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문항은 자율성 6문항, 유능

성 6문항, 관계성 6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9이었다. 

4)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의 대학생활 측정도구는 Baker & Siryk (1989)

가 제작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를 Lee(1999)가 수정 

보안한 대학생활적응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Cronbach’s α= .81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대

상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개인 비밀 

보장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동의서에는 자의에 따라 연구 참여와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참여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과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비밀 보장과 

함께 연구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동의서

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 후 설문에 

답하게 하였다. 연구가 종료 된 후 자료는 파쇄 할 것임

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들이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도

록 하며,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응답 후 개인별 봉투를 

제공하여 완성된 질문지를 넣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

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

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으며, 대학생의 셀

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적절성 판단을 위하여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로 다

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고 오차의 독립성, 등분산 및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잔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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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lf-leadership

r(p)

Self determination

r(p)

Interpersonal relationship

r(p)

College life adaptation

r(p)

Self-leadership 1

Self determination .436***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519*** .448*** 1

College life adaptation .207*** .351*** .172* 1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self-leadership, self determin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llege life adaptation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16명(60.7%), 학년은 2학년이 54명(28.3%), 종

교는 기타 122명(63.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리더

십 교과목 이수는 120명(62.8%), 리더 경험은 없다라고 

답한 경우가 136명(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신

의 리더십 역량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106명(55.5%),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경

우가 45명(59.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Table 1>.

Characteristics Division No (%)

Gender
Female 116(60.7)

Male 75(39.3)

Grade

1st 94(49.2)

2nd 54(28.3)

3rd 43(22.5)

Religion

Buddhism 27(14.1)

Christian 34(17.8)

Catholic 8(4.2)

Others 122(63.9)

Leadership 

course

Yes 120(62.8)

No 71(37.2)

Leader 

experience

Yes 55(28.8)

No 136(71.2)

Leadership 

competency

Very low 3(1.6)

Lowness 25(13.1)

Usually 106(55.5)

Height 45(23.5)

Very high 12(6.3)

College life 

adaptation

Very low 4(2.1)

Lowness 16(8.4)

Usually 113(59.2)

Hei7ght 45(23.6)

Very high 13(6.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1)

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학생이 인식한 셀프리더십은 평균 3.45±.50(5점 

만점), 자기결정성은 평균 3.49±.55(5점 만점), 대인

관계능력 평균 2.86±.32(4점 만점), 대학생활 적응 평

균평점 3.15±.38(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ean(SD) Range

Self-leadership 3.45(.50) 35-175

Self determination 3.49(.55) 40-160

Interpersonal relationship 2.86(.32) 18-90

College life adaptation 3.15(.38) 125-125

Table 2. Variables of descriptive statistic (N=191)

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

십과 자기결정성(r=.436, p<.001) 대인관계능력

(r=.519, p<.001), 대학생활 적응(r=.207,p<.001) 모

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및 대인관계 

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대학생활만

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 상관관계가 나타난 셀프리더십

과 자기결정성, 대인관계능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

의 범위는 0.317~0.80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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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
 Adj.  t p

Constant 2.478 .175 14.157

Interpersonal relationship .212 .046 .309 .123 .119 4.649 <.001

Self-leadership -.370 .096 -.272 .173 .165 -3.837 <.000

Self determination .151 .054 .181 .209 .196 2.782 <.000

College life satisfaction -.133 .054 -.173 .234 .217 -2.460 <.000


=.234,  Adj. =.217,  F=14.202,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s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0.1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분산

팽창인자(VIF)1.171~2.804이며 Durbin-Watson 통

계량은 1.827로 독립성이 충족되며 회귀모형에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β=.309, p<.001), 셀프리더십(β=-.272, 

p<.001), 자기결정성(β=.181, p<.001), 대학생활만족

도(β=-.173, p<.001)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23.4%

로 나타났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

관계 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셀

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능력이 대학생활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를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와 변인들 간의 관계

대학생이 인식한 셀프리더십은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3.45점으로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인 Choi(2016)의 연구결과인 3.48점과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 하

고 할 수 있는 행동을 발견하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자기보상, 가지 목표설정, 자기 

기대,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이를 강화하는 생각의 

변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셀프리더십 함양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업뿐만 아니

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타 활동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오락적 요소를 증가시키고 학

생들의 학업 및 활동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경험을 해석

해 주는 등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기결정성의 경우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3.49점으

로 나타났다. 이는 Lyu(2011)의 연구결과인 3.52점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자기결정성은 자율적인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달

성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결정에 따른 

자율성의 확보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여건을 마련하

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자기결정은 바람직

한 동기적 성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된다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

의 의지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Standage, et. al., 2006), 대학생의 자기결정

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에 알맞은 사회 환경적 조건

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인관계능력의 경우 평균평점 4점 만점 중 2.86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Namgoong(2014)의 선행연구 결

과인 2.94점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대인 관

계는 개인의 내적,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요인으로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며, 긍정적

이고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 형성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에 좋은 영향을 주어 건전한 인격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Cho, et. al., 1994; Lee, 1992; Lim & Choi, 2010).

이와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경험하면 좌

절감과 두려움을 겪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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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won & Lee, 2006). 이처럼 다른 사람

과 효율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경험하는 대인 관계능

력은 개인의 건전한 발달에 중요하며, 특히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대학생 시기에 있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관심

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대학생활 적응의 경우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3.15점

으로 보통 이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보통 이상으로 대학생활

에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적응은 대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대학생활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대응과정으로(Yun & Min, 2014), 이러한 적응은 

대학생 시기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을 하

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Jung & 

Chung, 2012), 새로운 환경 속에서 폭 넓어진 대인관

계 형성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올바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전공에 대한 학문성을 키워 향후 역량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

십과 자기결정성(r=.436, p<.001) 대인관계능력(r=.519, 

p<.001), 대학생활 적응(r=.207, p<.001) 모두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운 실정이나 이러한 결과 볼 때,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

응을 돕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능력

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대

학생의 자기결정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력을 나타

내었으며, 설명력은 19.6%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

력을 나타냈으며 설명력은 21.7%였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자율적인 자기결정성은 자

신에게 흥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하고, 사회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며, 자기결정성이 높아질

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

행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은 주관적 안녕감, 인간의 내적 

동기 형성에 중요한 변임을 보고하였다(Deci, 1971; 

Kim ,2011; Park, 2007; Jeon, 2012). 즉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성을 높일 수 있

는 구체적인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또한 선행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전공만족도 향상, 사회적 지지체

계의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들

과의 연구결과로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영역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

하며, 대학생활적응의 향상과 그와 관련된 교육프로그

램에 활용될 수 있음에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특히 최

근 사회의 변화와 관련되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셀프

리더십 및 자기결정성과의 관계를 확인했다는데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언으로 대학생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성 향상 프로그램 및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 

등, 자기개발이나 자기인식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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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 나아가 자기결정성 프로그램들이 교내에서뿐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관련기관이나 건강 증진센터를 

활용하여 대학생활적응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지지가 활성화된다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대학생의 적응

력을 높이는데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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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대학

생이 인식한 셀프리더십은 평균 3.45±.50, 자기결정성은 평균 3.49±.55, 대인관계능력 평균 2.86±.32, 

대학생활 적응 평균평점 3.15±.38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과 셀프리더십, 자기결정, 대인관계능력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

며 설명력은 21.7%였다.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

하고 자기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학생활 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대학생,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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